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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일체 논리의 진보이데올로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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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Ⅴ

문제제기 탈식민주의 과제로서의 내선일체I. :

식민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근대성과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

다 식민지는 근대세계의 확장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세계질서는 구조적

으로 반복되고 있다 근대적 상으로 구조화된 세계체제에서 근대성을 성취하도록

내몰리는 처지라면 식민성으로부터의 탈주는 여전히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과거에 대한 청산은 식민주의의 내적 논리를 규명하는 작업에서 출

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식민지 과거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해석과 함께 철학적 해석이ᆞ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그것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찰과 결합할 때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게 여겨지도

록 조작된 식민주의의 논리는 지금도 사유의 밑바닥에서 동일한 식민주의적 권력

이 논문은 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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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식민성은 태생적으로 근대의 탄생과 관련하므로 탈

식민주의는 탈근대적 문제의식과 직접 관련한다

즉 식민성은 근대성의 근본적인 속성 중 하나이므로 탈식민주의는 근대적 합리

주의의 이분법적 구도를 부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여전히 팍

스 아메리카라는 신식민적 세계 질서에 편입해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탈식민화의

저항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칭과 그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을 넘

어 의미 있는 결과를 줄 것이다

본 연구는 내선일체內鮮一體 논리에서 식민주의의 전형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탈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

본 연구는 현대의 세계를 근대의 틀로는 고찰할 수 없다는 탈중심주의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과 근

대화의 완성으로는 근대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탈근대론의 문제의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탈

중심주의는 탈정치주의로 흐르고 그럼으로써 신자유주의와 친화성을 갖는 현실을 간과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반면에 탈근대론은 노동착취 여성차별 환경파괴 사회구조적 부정 민주주의의 형해

화 등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근대화로 지목하여 극복하려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좀 더 유효한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 윤건차저 이지원역 한일 근대사상의 교착 문화과학  

사 쪽

이경원 탈식민주의의 계보와 정체성 고부응외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문학과지성사｢ ｣   

쪽 현재 제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주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반식민의 과제가 오히려 미

완의 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원은 탈식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 담론으

로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집단성 지속성 정치성을 전제하며 따라서 철학적 토대와 연대의식 그

것을 구현하는 공동체적 투쟁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경원 위의 논문 쪽

내선일체는 년대의 운동 이후 부임한 총독 시기의 내선융寺內正毅 長谷川好道 齎藤實ᆞ

화를 일보 진전시킨 것으로 년에 조선총독이 된 육군대장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宇垣一成

만주사변 이후 다시 총독 때 보다 강력한 내선일체 정책이 추진되었다 내선일체에 대한南次郞

선행 연구들로는 저 이형랑역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 일조각 최유리 일제宮田節子   ｢

말기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창씨개명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등이 있다｣

특히 녹기연맹의 내선일체 논리는 그것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

는데 이에 관한 연구로는 이승엽 녹기연맹의 내선일체운동 연구 조선인 참가자의 활동과 논리｢

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박성진 일제말기 녹기연맹의 내선일체｣ ｢

론｣ 한국근현대사연구 한울 정혜경 이승엽 일제하 녹기연맹의 활동 한국근현대ᆞ  ｢ ｣  

사연구 한울 등이 있다 국가주의 종교단체의 성격을 띠는 국주회 로부터 비롯國柱會

된 녹기연맹은 원래 종교수양 사회교화를 표방하고 년대 중반부터 일본국체의식의 보급을

위해 노력한 재조일본인의 민간단체이지만 이후 현영섭 등을 비롯한 조선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내선일체 논리를 제공하는 단체로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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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근대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그것은 정치적 역사적 의미에서 매우 비중 있고ᆞ

거의 완결된 모습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교한 논리로 가장 광범위한 부정적 의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내선일체의 완성은 일본의 사활 이 걸

린 문제이며 또한 동아신질서 건설 의 전제로서 세계사 건설의 성스런 출발점

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내선일체는 세계사의

앞길에 중대한 시금석으로 또 신일본 건설과 세계 신질서 건설의 서곡으로 간주되

었으며 내적으로는 침략전쟁에 협력하고 천황에 충실한 조선인 을 만들기 위한

황민화정책 의 핵심으로 강조되었다 세계사적 기획 아래 만들어진 내선일체는

최후의 수단이자 목적으로서의 강제력을 획득하기 위해 이념 내적 논리 기제들을

구성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선일체는 이데올로기인 이상 그것은 허위의식일 뿐이다 허

위의식은 그것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그리고 수용자의 처지에서는 수용의 불가피성을 의미하게

된다 정당성은 권력의 보장을 의미하므로 이데올로기는 현실적인 가치이며 수용

의 불가피성은 각종 구차한 변명의 응축일 것이다 당연히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표현인 한에서 존재하므로 그것에 대한

의문은 금기시 되었다 이러한 금기의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식민주의의 모든

논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내선일체논리를 거부하는 것은

탈식민주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내선일체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에 거역할 수 없어 보이는 힘의 질서를 진보의

이름으로 규정하면서 전개되었다 단 하나의 길만 강제되는 시대에 힘은 직접 자

신의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모든 이론적 해석을 만들어낸

다 진보 논리는 타자를 지배하기 위한 정당화 논리이며 세계사적 사명이란 권력

독점을 연장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예속된 정신은 스스로

쪽津田剛 內鮮一體 基本理念 綠旗聯盟 今日 朝鮮問題講座 京城 綠旗聯盟の の｢ ｣   

이데올로기의 현실적 힘은 바로 권력이 논거의 권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스탈린

의 담화 모두를 보증하는 최고의 권위는 바로 스탈린 자신이었다 즉 합당한 해석이라 함은 권력

에 대한 맹목적이고 유치한 맹신이 이성으로 대치되는 프로이드 적 의미의 합리화라고 할

수 있다 르불 올리비에 저 홍재성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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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정하게 하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강제된 이념에

종속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모에 의한 것

이라고 오인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모든 기획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정치적 식

민의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었다 정치적 탈식민 이후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유

효한 사고틀로 행사되고 있다는 점은 이것이 역사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문제임을 확인해준다 즉 지금도 망령처럼 떠도는 식민주의의 이념적 재

생산의 기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내선일체 논리를 근저에서부터 비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선일체 논리의 진보이데올로기II.

진보이데올로기1.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은 진보의 논리와 결합하여 역사 발

전의 필연적 법칙으로 간주되었다 개국 후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는 인류가 반드시 거쳐 가야 할 길을 야만 반개 문명 단계半開

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정황에서 일본의 위치는 반개의 상태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자신을 문명으로 행세할 만한 논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

에 의하면 서구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야만 지역에 대해서는 반개의 상태가 가장

진보한 단계가 된다 서구 문명에 의해 직접 야만으로 간주되어 노예의 상태로 전

락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문명으로 간주할 타자로서의 미개

와 야만을 발견하거나 날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힘의 이데올로기로 출발한 사회진화론은 진보와 역사 발전이라는 논

리로 다양한 논리들을 지원한다 진화의 반대편에 있는 정체론은 필연적으로 타자

아이누인에 대한 폭력적인 동화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미개를 발견해야 하는 절박함에서 정한론으

로 대표되는 조선 침략의지와 대만 출병은 구래의 조공 외교 논리 대신 제국주의적 만국공법

논리로 위장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년 월 일의 조일수호조규 에서 조선을 자주

국이라 함은 제국주의적 식민지 작업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모리 요이치小

저 송태욱역 포스트콜로니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 삼인 쪽森陽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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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는데 할애되며 곧바로 타율성과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조

선의 역사는 일본의 봉건제에도 이르지 못한 채 멈추어버렸으며 조선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식의 얘기이다

돌이켜보면 조선의 인민은 오랫동안 극심한 불행에 빠져 있었다 이를 우리…

의 역사에서 예를 들자면 평안조 의 하민 의 상태와 비교할 수 있平安朝 下民

을 것이다 당시 평안조의 민은 빈고의 생활에 고생하고 병자를 부양할 수…

도 없었으며 죽은 자를 장사지낼 수도 없었다 강자의 포학을 맞아서도 하…

등의 저항력이 없었다 조선도 역시 금일까지는 앞서 말한 상태에 있었다…

문명적 시각에서 재단한 조선인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쇠약은 곧바로 야만으

로 전락되며 이러한 극심한 불행은 문명에 의해 구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

래전부터 기획된 야만의 조선상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전개될 정치적

지배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것이 폭력의 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명화

를 위한 소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반도문화정책의 근본은 일본문화의 반도에의 이식 배양에 있으며 일본 국민

도덕의 반도에의 침윤 투철 을 꾀하여 충군애국의 숭고한 의리 인정의透徹

기미 에 도달하기까지 조선민중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이해 저작 시幾微 咀嚼

켜 그 성격을 도야시키고 그 정조를 순화함과 동시에 과학 언어 문예 취미

오락 기타 생활양식의 전반에 걸쳐 일본문화의 수미 한 것들을 반도에秀美

육생 번무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繁茂

생활의 번영과 숭고한 정신의 함양이라는 목표는 말 그대로 문명화의 사명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숭고함이 지배자의 권력의지에 대한 예속을 의

미하는 한 번영이 지배자의 양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한 문명화는 식민

화 이외의 다름 아닐 것이다

喜田貞吉 倂合後 敎育觀 日本及日本人の｢ ｣   

朝鮮總督府 極秘內鮮一體 理念及其 具現方策要綱 大野 大野綠一郞關係文書 東京｢ ﾉ ﾉ ｣   

쪽日本國立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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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일체는 단지 형식상에 그치지 않고 내선인이 일체가 되어 조선 반도에 빛

나는 문명을 개발하고 조선과 일본이 공동으로 진보 발전을 이루는데서 그친

다고 생각한다 내선인이 혼연일체가 되는 수단 방법은 언어의 통일 농상업…

의 공동 경영 지식의 상호 교환 등이 있으며 이는 날로 진보하는 중이다…

본이 조선보다 선진함이 년에 개국 진취의 방향을 취하여 세계적 문명을

자기의 자각에 의하여 개발 운용함은 조선을 대륙의 근기 로 하고 중국根基

만주 및 시베리아 방면을 향하여 세계적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상천 의上天

섭리라고 할만하다

공동의 발전과 통일 교환이라는 수사 속에 언제나 문명화의 사명이 개입하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앞서 문명화한 일본으로부터의 그리고 일본으로의 방향만이

요구될 뿐이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질적인 동화를 이루는 목표는 완전한 지배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흔히 이데올로기는 보편적으로 제시되

지만 실제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때는 반드시 누가 그것을 말하는지 즉 진짜 발

화자를 분명히 한다 즉 정당함은 정당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말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발화의 독점이라는 현실은 이데올로기의 필연적 모순이

다 이데올로기의 보편성은 동시에 타자의 배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

미에서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는 사회진화론의 연속선상에 위치하며 따라서 본래적

인 의미의 폭력을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사의 사명2.

진보의 교의는 나아가 세계사의 사명이라는 세계 모두가 따라가야 할 이상으로

내선일체의 이상 매일신보 년 월 일자 내선일체를 세계적 사명으渡瀕常吉 ≪ ≫｢ ｣

로 고취하는 이러한 논조는 내선일체의 오래된 연원으로서의 일선동조론이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상륙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정상우 년대 일제의 지배｢

논리와 조선 지식인층의 인식 일선동조론과 문명화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을 참조할 것

이런 시각에서 사회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유교적 도덕을 보편주의 가치로 간주하며

반문명주의로서의 아시아주의를 제창한 안중근의 견해는 비록 그것이 무력한 시대 인식에 근거

한다 하더라도 힘에 근거한 문명화가 불러올 지배에 대한 거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윤건차 앞의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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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다 필연적으로 사회진화론은 강자의 논리로 해석되며 현실의 힘은 서양근

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배와 종속 관계의 현실성은 문명의 세계사적 구

조에 의해 필연적인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제국주의적 질서는 제국과 식민의

이분법적 구도로 설정되었으며 비서양 비근대는 서양근대에 의해 비주체적 실체

로 규정되었다

즉 문명화의 사명에는 타자를 배제하는 억압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큰 범

위에서 말하자면 인종주의적 의식과 다양한 정신문명에 대한 획일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화는 아시아에서 지리적 분화를 거쳐 아시아주의를 낳게

되고 아시아주의는 일본과 비일본 아시아국가의 구별 짓기로 구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시아주의는 인종주의적 연대의 외양을 가짐으로써 인종주의

적 틀 내에서 아시아국가에 대한 지배 효과를 일본이 독점한다는 것이다 여기

에 일본적 아시아주의의 역사 구상이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아시아

주의적 구상은 문명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논리에 의해 지지된다

금일의 세계를 나는 세계적 자각의 시대로 생각한다 각 국가는 각자 세계사

적 사명을 자각함으로써 하나의 세계사적 세계 즉 세계적 세계를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금일의 역사적 과제다 종래 동아 민족은 유럽 민족…

의 제국주의 때문에 압박받고 식민지시되어 각자의 세계사적 사명을 박탈당

물론 진보 문명개화의 보편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힘의 논리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태평양전ᆞ

쟁 당시 야스다 요주로 는 대동아전쟁과 일본문학 에서 군주의 곁에서 죽으련다保田與重郞 ｢ ｣

는 옛 시가를 인용하며 죽음 외에는 다른 무엇도 생각하지 않는 싸워 죽는 일의 의의를 세

계사 운운하는 문명개화의식과는 다른 우리의 전쟁론 으로 강조하였다 히로마쓰 와타루廣松

저 김항역 근대초극론 민음사 쪽 또한 보편의 기반을 요구하는 비교민涉   

속학 대신 독립적 민속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려한 야나기타 쿠니오 의 일국민속학에서柳田國男

도 수백 대를 거쳐 황실을 받들어 왔다는 자각을 통해 충군애국심의 근저 를 형성하려는 멸

사순국 의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다 임경택 야나기타 쿠니오 의 일국민속학과 식柳田國男｢

민주의에 관한 일고찰 국가 민족의식과 아시아 인식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 권 제ᆞ ｣   

호 쪽

아시아의 대동단결이라는 구호를 통해 유색인종과 백인종의 대항설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오로

지 아시아시장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독점을 위한 것임은 년대 중반 당시에도 이미 격

렬하게 비판되었다 김경일 아시아연대의 역사적 교훈 아시아민족회의와 아시아연맹의 사례｢ ｣

정신문화연구 제 권 제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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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오늘이야말로 동아의 제민족은 동아 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각자 자기를 초월하여 하나의 특수한 세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사적 사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동아 공영권 구성의 원리다 지

금이야말로 우리 동아 민족은 함께 동아 문화의 이념을 내걸고 세계사적으로

분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의 특수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

자면 그 중심이 되고 그 과제를 지고 일어설 것이 있어야만 한다 동아에 있

어서 금일 그것은 우리 일본밖에 없다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직후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의가 근대의 초극 이라는 주

제로 일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세계의 정치적 블록화라는 당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근대를 끝까지 연구하고 뚫고 나서 서구에 의한 문명개화의 원리를

부정하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그 초극의 내용이란 것이 결국 국가의 통제와

개인의 자발성을 직접 결합하는 일본의 이념이 천황에 의해 체현되는 것으로 주장

될 때 그 의미는 근대체제 내의 이데올로기적 재편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서구 근대에 의한 역사적 위험성과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우월

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라는 것이다 단순히 지배하는 것이 아닌 역사의 필연적 운

명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계사적 사명 은 인종주의적 연대를 통해 일본

지배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정당화 논리가 조선의 식민주의 의식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은 논리를 제공하는 현실적 힘에 대한 굴복 때문임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세기의 역사적 과제가 무엇이겠느냐 하건대 우리는 아세아의 해방이 되리

라고 하고 싶다 아세아는 명실히 완전한 자주독립국은 일본 하나 밖에 없으…

며 그 나머지는 백년 이래로 차차 구미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를 이루어서

니시다 기타로 세계 신질서의 원리 허우성 근대일본의 두 얼굴 니시다철西田幾多郞 ｢ ｣  

학 문학과지성사 쪽 교토 학파의 창시자인 니시다의 철학은 한 순간의 생명사 

건에 이데아를 부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의 창조성 탐구가 내적 인간에서 역사적 인간

으로 전화될 때 즉 자각의 논리 를 역사적 세계의 자각 으로 인정하고 그 세계의 시작과 끝

으로 황실 을 지지할 때 그는 하나의 이데올로그가 된다 허우성 위의 책

쪽 그의 교토학파가 세계대전을 합리화하는 세계사의 철학을 주장한 것 또한 니시다 철

학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히로마쓰 와타루 앞의 책 쪽

가라타니 고진 근대의 초극에 대하여 히로마쓰 와타루 앞의 책 쪽柄谷行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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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악한 질곡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류의 기술은 벌써 세계의 일…

체를 실현하였거늘 역사의 궤도만은 의연히 원심적 배주를 고집하고 있음은

인류의 정신이 저열함을 보이는 사실이다 더구나 동양과 서양이 일방은 피압

제자 피착취자라는 비윤리적 대립상을 보이고 있음은 인류의 양심이 오히려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적 장애 내재적 모순을

제거한 뒤가 아니면 세계사의 출현은 물론 기대할 수 없다 이럼으로 아세아

의 해방은 다만 아세아적 입장 뿐 아니라 진실로 인류적 세계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일임을 깨달을 것이다 동아전은 결코 일본만의 전쟁…

이 아니며 또다른 어느 일국민 일민족 대 타국 민족과의 투쟁도 아니라 진실

로 일본 및 일본 정신을 발단자 또 중추세력 또 지도원리로 하는 전동아의

해방운동이요 이 동아해방운동은 그대로 곧 세계개조의 중대한 사안인 동시

에 인류역사의 세계화를 현전케 하는 기회이다 대동아전은 진리와 함께 진…

행하여 여기 승리가 확보된다

당초 힘에 근거한 문명화의 논리가 전쟁을 통한 해방논리로 연결되는 것은 충

분히 예상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전쟁의 상황에서 스스로

의 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 전쟁을 독려하는 일은 문명화의 끝이야말

로 인류의 저열한 정신 과 어리석은 인류의 양심 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다름

아니다 누가 압제하는 자이고 누가 압제당하는 자인가에 대한 자각이 문명화의

이름으로 삭제될 때 내재적 모순을 해결할 수 없는 불합리의 세계가 지속될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문명화의 이름으로 구성된 내선일체 논리는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내선일체 논리의 노예의식III.

홉즈 와 로크 에 의하면 역사가 시작되기 전 최초의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욕망 즉 생명 보존을 위해 타인과 타협한다 그러나 헤겔 에 의하

최남선 아세아의 해방 정운현편 학병권유 친일문장선집 도서출판 없어지지｢ ｣   

않는 이야기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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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러한 타협은 노예적 정신 즉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주인의식이라 함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

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존엄성의 자각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 제기되거나 심지어는 강요될 때라고 할 수 있다 허위로 합치된 내선

일체의 기대 속에 조선인의 존엄함은 오히려 철저히 노예적으로 될 때 가능한 것

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통치에 관해서는 대체로 전임자의 방침을 계승하여 참작할 예정이지만

그 중에는 다소의 개혁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점도 있다 그 하나는 내지인과…

조선인과 융합일치 소위 내선융화에 관하여 더욱 진척시키고자 하며 그 두…

번째는 조선인에게 적당히 빵을 주는 것이다 금일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고 제거하는데 크게

주의하겠다 즉 정신생활과 물질생활 양 방면에서 그들에게 안정을 주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어 진행하겠다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이라는 민생 일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제의 의지는 그

것이 식민 통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인정 욕구는 처음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안정은 주어지는 것이므로 조선인

의 삶은 일제의 배려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자신의 존엄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에서 획득되어질 행복은 노예에게 필요하지 않으

리라는 것이다

조선인의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일본인이 되는 것에 의해 또 장래에 공존 공

영하는 것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지금 내가 내 민 손에 악수를 구해 오

고 확실히 상호간의 따뜻함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장래의 공존공영은 일제가 먼저 내민 손에 의해 진정한 일본인이 됨으로써만

후쿠야마 프랜시스 저 이상훈역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 쪽  

쪽宇垣一成 宇垣一成日記 年 月 日 東京 書房みすず  

쪽宇垣一成日記 年 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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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므로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매시간 자신의

존엄함을 드러내려고 꿈틀대는 욕구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무력하게 억압

된다 야심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하지만 이미 그러한 야심의

장 이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다른 모두에게 주어진 균질한 예속만場

이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성이 없고 보다 우월한 정신의 표출이 불가능하다

고 판단한 노예들은 오직 주인을 흉내 냄으로써 자신의 노예성을 은폐하려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고귀하게 여길만한 가치들은 이제 주인의 배려와 명령에 의해서

만 실현되는 것처럼 믿어지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노예들에게 고귀한 정신을 빼앗는 지배자들 또한 자신의

우월한 정신성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그들의 위대함이란 고작 노예를 맹목적인 종

속의 상태에 묶어두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획에 의해 내선일체는 노

예의 길로 치달린다 결국 일본인이 내 민 손에는 허망한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울

뿐이다

지원한 제군들은 아직 몸에 군복과 군화를 갖추지 않았으되 이미 숭고한 명령

에서만 살 수 있고 죽음에 들 수 있는 새인간이 된 것이다 만일 제군들이…

한 번 이 길에 들지 않을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 반도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

인가 실로 이번 군들의 장도는 명일의 조선에 새로운 비약과 발전을 약속하

여 주는 것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는 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위인열사들은 자고로 부모처자와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나…

는 믿는다 군들은 오직 순충에 살고 죽을 것을

이제야말로 젊은 학도들이 망설일 때는 아니다 길은 오직 둘 뿐이다 그 하나

는 제일선의 결전장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탄환과 비행기며 기타 병기

윤치호 장하다 그대들 용단 오직 순충봉공에 몸을 바치라 매일신보 정운≪ ≫｢ ｣

현편 앞의 책 쪽 잘 알려져 있듯이 윤치호는 문명개화를 서구화로 연결시켜 민족의

생존을 꾀하였다 그는 서구문명을 보편의 관점으로 받아들여 야만인을 자연의 노예 문명인

을 자연의 주인 일기 년 월 일자으로 이해하고 문명화의 원동력으로 기독교를 강조  

하였다 그러나 개화주체를 애초부터 추상적이고 비정치적인 구도에서 이해한 이상 그의 정치적

변절은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원표 독립협회의 국가건설사상 서재필과 윤치호 국｢ ｣  

제정치논총 제 권 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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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군수품을 만드는 곳으로 징용되어 국가에 봉공하느냐 어느 편이고 결정하

여 용감히 나아갈 길을 택하여야 할 지금이다 이렇게 국가에 몸을 바칠 길…

이 빤한 이상 남자답게 제일선으로 나아가는 특별지원병의 길을 취하여야 할

것 아닌가

주인의식은 분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의지에서

살아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는 의지는 먼저 존엄함을 표

출하려는 숭고 함에서 비롯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의 숭고함

이 독자적인 패기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존엄함을 무력화한 주인을

향해 목숨을 건 투쟁을 포기하고 주인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새 인간 은 노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다 주인의 명령이 노예의 정신적 예속성을 요구할 뿐이므로

그것은 결코 숭고하지 않다 남자답게 목숨을 버리는 결단은 자신을 예속하는

주인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숙고되어야 했을 것이다

학도들이 성전 에 주저하는 이유는 첫째 자신의 생에 대한 집착이며 둘聖戰

째 가정 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목숨은 육체적 일생과

마치지만 역사적 대의를 위한 것일 때는 대의와 함께 영생한다 또한 가정에

얽매인 안위를 버리고 황국신민으로 도약하는 시대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

다

자신의 생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고 육체적 안위를 벗어나는 결단은 육체적 한

계를 넘어서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역사적 대의라거나 성

전의 시대적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는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위해서 또 오직 두

려움에 떨며 육체적 죽음을 감수하도록 내몰리는 것은 전혀 숭고하지 않은 개죽음

일 뿐이다 또한 비루해 보이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주인과의 동화를 구

걸하는 서글픈 절규 는 정신과 육체 모두를 경멸하게 할 뿐이다 특히 죽음으로

윤치호 내 아들 전도 를 축복 이제 당장 지원토록 내지 재유학도에 전보를 치자前途 內地｢ ｣

매일신보 정운현편 앞의 책 쪽≪ ≫

현상윤 는 국지원기 멸사 구원 의 생을 찾자 정운현편士 國之元氣 滅私 久遠｢ ｣

앞의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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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모는 주장 또한 노예적 정신의 속성일 뿐이다

니체 에 의하면 주인은 다만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일뿐이지

타인에게 육체적 고통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는 오직 자격

없이 주인이 되려는 자로서 오직 야비함과 포악함만을 드러낼 뿐이다 어쨌든 오

만하고 잔인한 주인의 의식을 추종하는 식민지 지식인들에게서 내선일체란 조선

인의 황민화를 말하는 것이며 내선일체란 위대한 천황폐하께서 베푸신 은혜이…

다 라는 노예적 비굴함의 언사를 듣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내선

일체에서 영혼을 대신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을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

지 않아 보인다

내선일체 논리의 오인 체계IV. ( )誤認

부르디외 에 의하면 인간은 사회에서 규율에 적응하기 위해 행동 구

조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 구조는 기계적인 반사도 아니고 철저한 합리적 계

산에 의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무의식적 반응이거나 현실 속에서 가진

미래에의 기대에 의해 습득된다고 한다 규율 생산자는 그 규율이 권력을 창출

년 당시 사에서 주최한 지상결전 학생웅변대회에서 경성제국대의 예과 년생東洋之光  

미우라 창씨명 본명 미상는 일본에서 조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깨끗이 자결三浦俊忠

하라고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진정으로 꺼리는 일제에 의해 오직

죽음 만이 완전한 일본인으로 살 길 이라고 차별로부터의 탈출 을 위해 내선일체에 모든 것

을 건 조선의 지식인이 온 몸이 찢기는 고뇌 를 맛보게 되는 비참은 예고된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홍일표 앞의 논문 쪽

이광수 윤건차 앞의 책 쪽 또한 일본인들香山光郞 內鮮一體隨想錄 中央協和會  

의 웅대한 야망 에 찬사 를 보내며 조선인들에 대해 실망감을 금치 못한 윤치호가 일본인들

과 동등한 대우 를 받기 위한 희망 으로써 조선을 철저히 일본제국의 국가체제

에 동화 할 것과 조선의 해군 병사들이 일본 해군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마

음 졸일 때 식민주의 노예의식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김상태편역 윤치호일기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통해 본 식민지시기 역사비평사 쪽 

근대 이후 구원의 대상 이 된 육체가 오히려 사물화 됨으로써 인간의 숭고한 정신적 의미를 상

실하게 한 현대사회의 본질적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보드리야르 장

저 이상률역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쪽  

홍성민 부르디외 와 푸코 의 권력개념 비교 새로운 주체화의 전략 현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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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특수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식민주의적 기획에서 이러한 의도

는 철저하게 관철된다

오늘날 세계대전은 결코 근대 내부의 전쟁이 아니라 근대 세계의 차원을 넘

어서 근대와는 다른 시대를 꿈꾸는 전쟁 이며 대동아공영권은 자주적인 계

약에 의한 결합이 아니며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결합도 아니다 오히려 지리적

운명적 공동 연대를 기초로 한 새로운 도덕적 원리로 묶이는 특수한 세계이

다 또한 비유럽 지역으로의 유럽의 끊임없는 확장 유럽 세계사 외에는…

세계사가 없다는 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현대의 세계사적 사

실이다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준거로서의 세계의 구성이 미래적 기획으로 전제되고

이러한 전제가 도덕적 원리로 구성된 보편적이며 또한 새로움을 창출하는 패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언설은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도록 만드는 오인체계를 갖도록 한

다 즉 자기에게 강제로 주입되고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한 내면적 요

구로부터 도출된 가장 인간적인 기획으로 받아들이게끔 한다는 것이다

천황의 세계통치는 일본국가의 권력적 강제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일

본인의 도의적 행동에 감격한 이민족들의 절실한 요청에 따라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민족협화는 일본인의 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대하면

서 상호 성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강제가 아니라 절실한 요청에 따른다는 일제의 지배논리는 대부분의 권력효과

외 문화와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 쪽  

고오야마 이와오 세계사의 철학 히로마쓰 와타루 앞의 책 쪽高山岩男   

윤건차 앞의 책 쪽伊東六十次郞 東亞聯盟 民族協和 東亞聯盟 年 月の｢ ｣   

윤건차 위의石原莞爾 滿洲建國前夜 心境 年 月 昭和思想集 近代日本思想大系の｢ ｣   

책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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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러한 것처럼 사회규율이 각자의 창조적 개입으로부터 행사되는 것으로 인

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식의 수용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서 반복된

인정과 행동습관과 결합하게 된다 이 때 지배의 전략은 구체적인 상징적 구조화

를 주입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예속의 경험과 예속의 의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동아신질서를 표방하며 동시에 조선교육령 을 조선에

공포한다 교육령에 수반한 학제 개혁은 대륙전진을 위한 문화기지로서의 반도의

사명 을 식민지조선인에게 주입하기 위한 통일된 교육 방침 황국신민의 교육 구

현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교육 목표 역시 황국신민화 국체 를 내면화한 식민지

조선민중의 양성에 맞추어지고 있었다 계속해서 년 전시체제가 강화될 즈

음 일제는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해 종래의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이 내선일체의 정

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사회체제에 보다 직접적

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정신의 통일 국민 총훈련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력 확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사회적 규율에 알맞은 행동체계를 창출하도록

제시되었다

그 세 가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번 조선에 만들어진 국민총

력운동이다 이 국민총력운동에 의해 충량한 황국신민의 정신으로 통일하는

것 모든 기회에 국민이 이 중대한 임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의 총훈련을

이루는 것 각기 그 직장마다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생산력을 확충하고 자

력에 의해 자급자족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국민총력운동의 목표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총력운동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국가지상주의 아래 자신의

이익을 제 차 이하에 두고 멸사봉공하는 것이다

피지배자의 의식적인 동의보다는 육체에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믿음과 성향이 지배자에 대한 복

종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든다 즉 육체의 훈련으로부터 비롯되는 습관과 성향체계를 이해하는

일은 의식적인 저항 이나 자각의 자동 효과 라는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부르디외 피

에르 저 김웅권역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쪽 따라서 대상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파스칼적 태도에 대한 부르디외의 공감은 이런 면에서

수긍할 만하다 부르디외 위의 책 쪽

八木信雄 學制改革 義務敎育 問題 綠旗聯盟 今日 朝鮮問題講座 京城 綠旗聯盟と の の｢ ｣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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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신민의 정신으로 통일되고 멸사봉공하는 인간형은 월별로 규정된 활동을

하고 상회 등의 집회를 통해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만들어질 것常會

으로 기대되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 특히 피지배자에게 부과되는 질서체계

는 흔적 지우기로서의 정체성 말살을 기도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중대한 임

무를 수행해야 할 국민 의 창씨개명과 국어일본어상용 내선결혼 등의 정책은

조선인 존재 자체를 지우는 정책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별로부터의 탈출

기회로 간주하는 헛된 꿈은 이러한 지배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불행한 사고의 일단

일 뿐이다

만약 끝내 조선인이 독특의 생활감정이나 언어를 고수한다면 조선의 풍속습관

을 견지한다면 배타적 정치적 감정으로까지 발전할 것이라 단언하며 우리의 자

손이 불행한 날을 맞을 것 이라고 예언하는 현영섭이 반도의 대다수 청년이 천

황과 나라를 위해 기쁘게 죽는 날 을 꿈꾸는 이상한 놈 취급을 당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세계사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러한 사명이 각자의 내면적 요구로

부터 나온 도덕적이라는 각인은 규율 있는 행동이 곧 파격적인 영광 의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를 갖도록 유도되었다 특히 일본신민으로서 가장 숭고한 의무

朝鮮總督府 國民總力京畿道聯盟役員總會 於 朝鮮聯盟總裁訓示 半島 國民總力運動 京城 朝ノ｢ ﾆ ｹﾙ ｣   

鮮 쪽總督府

현영섭 쪽 현영섭新生朝鮮 出發 東京 大阪屋號書店 秋 夢 綠旗 綠旗の の  ｢ ｣   

쪽 현영섭이 이상한 놈이라고 취급당했다는 사실은 그가 급진적 내선일체론자聯盟

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한다 세계의 블록화와 중일전쟁 이후 일본이 보여준 강력한 세력

앞에 조선의 많은 민족운동들은 절망 속에 대량 전향하게 된다 이 때 년대의 민족주의 우

파의 자치론 계열과 대다수 전향자는 현 체제를 인정하는 조선자치론 으로 기울었지만 녹기연

맹의 현영섭 이영근 배상하 등은 완전한 동화를 주장하였다 후자는 차별받는 조선민족에서 민

족 의 굴레를 버리고 근대적일본적 주체로서의 개인 을 찾음으로써 차별에서 탈출하고자 하였

다 조선인으로서의 존재를 부정한 현영섭은 자신의 입장을 동화일체론 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자치론 협화적 내선일체론 내선연합론 등을 평행제휴론 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중일전쟁

의 조기평화를 위해 국론 수준으로까지 주장된 동아연맹론 에 힘을 얻은 평행제휴론에 대해 조

선은 이미 일본의 일부가 되어 일체의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조선을 피지도자적 독립국의 지위로

되돌릴 수 없다고 극력 반대하였다 조선인 내선일체론자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승엽

앞의 논문 쪽 참조 또한 징병제와 참정권을 둘러싸고 제기된 조선인의 의무와 권리의 현

실적 문제를 놓고 내선일체에 대해 모순적 속내를 보이는 일본인 내선일체론자들 사이의 이견에

대해서는 최유리 앞의 논문 쪽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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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동시에 특권 이라는 병역의 의무 를 내선일체를 투철하게 실행해온 조선

인의 열렬한 열망을 수용하여 부여한다는 징병제의 실시는 내선일체의 약속이

현실화하는 순간으로 고무되었다

그것은 백만 가지의 아름다운 형용사보다도 단 한가지의 실천 즉 몸소 부딪

쳐 현실을 해득하고 현실 위에 현실을 쌓아나가는 역사적 창조성만이 그 요구

에 응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다 그것은 맹목적인 행동주의도 아니요 하물며

까닭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국민으로서 응당히 가져야…

할 대 의무의 하나인 징병제 실시에 대한 그것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

어 우리 학도에 대한 파격의 영광이 내린 것이 아닌가 개인을 위해서 또… …

가정을 위해서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가 일본 아니 세계인류를 위해서 다시없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나도 반도 학도들의 나갈 길 그 앞길에 대한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따라서 한 사람 빠짐없이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하

여 다시 말하면 세계의 유신을 위하여 궐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내선일체의 진수를 구현시키기 위한 징병제도 의 실시를 반도

동포 모두 진정한 황국신민으로서 국방의 중임을 담당하여 역사 있고 명예로운 황

군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 의 결과로 선언하는 언설들

은 모든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듯이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의 오인을 유발하기

위한 전략적 논리에 불과하다 즉 진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진실을 실천하는

이러한 오인 속에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 므로 같은 신궁 참배를 하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사실을 생각하여 반도인의 얼굴 마저 일본인처럼 완전히 변하

최유리 위의 논문 쪽朝鮮總督府 朝鮮統理 皇民化 進展と の  

윤치호 총출진하라 매일신보 정운현편 앞의 책 쪽≪ ≫｢ ｣

최유리 앞의 논문 쪽朝鮮同胞 對 徵兵制施行準備決定 伴 措置狀況竝其 反響｢ ﾆ ｽﾙ ﾆ ﾌ ﾉ ｣

쪽 조선인 참정권의 문제 또한八木信雄 徵兵制度施行 意義 朝鮮 年 月の｢ ｣   

내선일체에 의한 진정한 황국신민의 긍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선전

논리로써 활용되었다 최유리 위의 논문 쪽

부르디외 피에르저 최종철 역 자본주의의 아비투스 알제리의 모순 동문선 쪽  

현영섭 쪽新生朝鮮 出發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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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호적 만 바꾸게 된다면 진정한 내선일체 를 완성할 수 있다고 염원하는

가련한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맺음말V.

탈식민의 설립자로 일컬어지는 파농 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 

람들 의 년판 서문에서 싸르트르 는 정당한 인간적 지위를 부여받은 

유럽의 인간들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솔직히 식민주의의 공범자로 산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주의 가 약탈에 대한 완벽한 정

당화 로서의 위선의 이데올로기 이며 이러한 유럽의 탈식민적 자각은 분노의

표출 도 아니고 야만적 본능의 부활 이나 원한의 결과 도 아닌 분출되는 폭력

에 의해 자극되고 있다고 말한다

파농은 원주민 지식인들이 자신의 공격성을 식민지세계에 동화되고자 하는 은

근한 욕망으로 은폐하고 그리고 그 공격성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

는 혼자만 자유로운 노예가 되는 대신에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어떤 죄도 인정하

지 않고 어떤 억압 속에서도 길들여지지 않고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된다 하더라

도 자신의 열등함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유로운 민중의 힘을 긍정하고 있다

이광수 얼굴이 변한다 김원모 이경훈편역 동포에 고함 철학과현실사 쪽ᆞ｢ ｣   

차일즈 피터 윌리엄스 패트릭 저 김문환역 탈식민주의 이ᆞ  

론 문예출판사 쪽 

파농 프란츠 저 남경태역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쪽

위의 책 쪽 또한 저항의 선택에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파농이

우리는 우리로부터 식민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 마지막 백인경찰이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 말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생존의 문제를 초월하여 새로운 영혼의 창조를 위한 목적이 근본적으로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사이드 에드워드 저 전신욱역 권력과 지식인 창  

쪽 그런데 이경덕은 파농이 노예가 주인이 되는 순간을 강조하지만 년 혁명

이 좌절 된 이후 오히려 주인과 노예 양자를 지양하는 즉 주인과 노예를 발생시킨 체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경덕 탈식민주의와 마르크시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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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체에 의하면 인간은 욕망과 합리적 이성의 결과에만 집착해서는 자신의 고유

한 존엄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 반면 욕망이 합리적 이성의 틀에 가두어질 수 없

으므로 고삐 풀린 욕망의 긍정이 포스트근대의 인간형을 만들 것이라는 들뢰즈

의 노마드 적 사유는 그것이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근대

적 기획과 얼마나 분리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탈식민주의적

관심은 욕망과 이성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탈식민주의는 근대를 회복하자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기획의 산물인 식민주의

를 극복하는 방법이 식민지배자의 그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달성하여 역전시키는

데 있다고 상정한다면 자신의 존엄성이 단지 다른 예속성을 만듦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식민주의의 다른 이름인 제국의 역설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식민지배

자가 되기 위해 근대의 이름으로 실력을 양성하는 것은 그대로 식민지배자에게

예속됨을 약속하는 것이고 자신의 존엄함의 모든 것이 자신보다 나약한 모든 것

을 지배함으로써 성취될 것이라는 비참의 실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식민주의의 준거점으로 간주되는 오리엔탈리즘 에서 사이드  

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비판하기 보다는

서양의 정체성이 동양을 타자로 규정하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지식체계임을 보

여줌으로써 식민주의 지식체계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즉 탈식민주의는 근대세계의 질서 내에서 행해지는 정치적 사회적 권ᆞ

위를 위한 경쟁에서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문화 표상의 힘이 말려들어가고 있음을

비평하는 작업 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고부응외 앞의 책 쪽 그러나 자신의 자각에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요구하는 파농에

게서 그러한 지양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전경갑 욕망의 통제와 탈주 스피노자에서 들뢰즈까지 한길사 쪽  

마르크스 가 헤겔의 논리학을 단지 주어와 술어를 뒤바꾸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또한 니체

가 플라톤 의 참된 세계와 감성의 세계를 전복 하기 위해 단순히 상위 하위의 위치 짓기ᆞ

의 구조형태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은 것은 아직 생각되고 있지 않은 것 을 읽어내려는 하이데

거적 의미에서 진정한 해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자리 바꾸기가 아니라 그것의

기원을 찾아내는 어려움 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 저 김경원柄谷行人

역 마르크스 그 가능성의 중심 이산 쪽  

오인영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의 이해와 수용 동양학 집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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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일체를 작동시킨 논리적 기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친일파 청

산을 둘러싸고 진행된 논란에서도 보았듯이 식민주의 문제는 여전히 진보와 물질

적으로 증명되는 정신적 고상함을 위해 우회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치부되곤

한다 또한 현재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은 제국주의 시대의 그

것과 닮아 있다 신식민지 시대라고 불려질만한 현재 세계에서 사나운 야만인들

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정도로 고상한 정신 을 가진 제국주의 정부 미국정부의ᆞ

외교정책에 대한 내부의 자조적인 비난은 역으로 대량학살을 자행하는 이유를

가련한 약자의 전략을 사용하는 국가 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극당한 결과라며

폭력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잔혹한 세계에 살고 있는 너

무나 고상한 미국인들의 얘기는 식민주의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익숙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으며 철학적으로

낡아 보이고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존엄함의 문제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필연성을 강조하며 자유로운 인간 정신을 억압하려는 문명 진보와 그것

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합리주의 과학이 근대의 부정적 기획으로서의 식

민주의 논리로 전개될 때 인간은 오만과 비굴의 상태로 양분될 뿐이다 탐욕의 근

대에서 자각하여 탈주하는 방법을 찾지 않고 단지 근대의 기획 속에 맴돌 때 우

리는 계속 비참을 함께 하면서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단절적 세계에 살게 될 뿐일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 이후 내선일체를 비롯한 모든 식민주의에 저항해온 뚜렷한

흔적을 발굴하고 그것의 목표가 얼마나 모든 한계적 상황에서 자신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실현인지를 아울러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저항의 역사와 논리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

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근대의 합리화 안에 숨어있는 적대적이고 양가적인 계기를 폭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바바 호미 포스트콜로니얼과 포스트모던 이기수편 문화연｢ ｣  

구 한국문화사 쪽 

오인영 앞의 논문 쪽

촘스키 노암 저 오애리역 년 정복은 계속 된다 이후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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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keyword)：◉ 내선일체 탈식민주의(Integration of Japan and Chosun), (Post Colonialism),

진보 이데올로기 노예의식 오인(Progressive Ideology), (Slavishness),

체계(Delusive system).


